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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아이유, 엑
소 등 한국 톱스타들의 중국 팬클럽 SNS
계정이 무더기 정지당하는 등 최근 중국
당국이 팬덤 문화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때문에 케이팝 시장 축소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에도 악영향이 미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7일 “중국의 스타 추종
문화는 한국이 근원이며, 당국의 연예계 정화 캠페인에서
한국 스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 아이
돌 팬클럽이 관련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아이돌 팬덤에 대한 규제가 케이팝
에 대한 추가 타격이 될 것이다”고 썼다.

실제로 5일 중국 SNS인 웨이보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의 현지 팬들이 거금을 모아 그의 사진과 생일 축하
문구로 항공기 광고에 나서자 팬클럽 계정을 60일 동안
정지시켰다.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 행위를 엄정하게 처
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6일에는 방탄소년단의 RM·
제이홉·진, 아이유, 엑소, 태연, NCT 일부 멤버 등 수백
만 팬을 확보해온 케이팝 스타들의 현지 21개 팬 계정을
한 달간 멈추도록 했다. 또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
센트 QQ뮤직은 디지털 앨범이나 싱글을 계정당 1장씩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앨범과굿즈등을현지에판매해온아이돌그룹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팬덤을 구축해온 많은
케이팝아이돌그룹은중국에서앨범판매와함께영상통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앨범 판매의 핵심 부가서비스로, 해
당 그룹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그만큼
앨범을많이살수밖에없는팬들을겨냥한전략이다.

7일 가요계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무질서한 팬덤 관
리’를 명분으로 케이팝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
이라면서 “케이팝시장축소는물론관련기업활동도위축
될 것이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 연예산업이 앨범이
나 아이돌 관련 상품의 판매에서 중국의 팬클럽에 많이 의
존하고있다”면서“문제있는방식으로중국팬들로부터돈
을 버는 외국 기업들도 규제의 대상”이라는 글로벌타임스
의보도가이를뒷받침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中웨이보, BTS·아이유등중국팬클럽계정정지
디지털앨범·싱글도계정당1장만살수있게제한
K팝 시장 축소·엔터테인먼트산업에 악영향 우려

중국의한류팬클럽규제
한류아이돌그룹직격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중국 팬들이 거금을 들여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비행기(사진)를 띄웠다가 웨이보 계정이 차단되는 등 중국 내 케
이팝 팬 문화 위축 우려가 나온다. 사진출처｜웨이보

방탄소년단 지민

수염을 자르고 말끔하게 변신
한 ‘코리안 몬스터’가 시즌 13승
을 수확했다.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은 7일(한국시간) 양
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안타 무4사구 6삼진 무실점의 쾌투로
팀의 8-0 완승을 이끌었다. 이로써 류현진은 3번의 도
전 끝에 시즌 13승(8패)째를 챙겼다. 게릿 콜(14승·양
키스)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다승 단독 2위다. 시즌 평

균자책점(ERA)은 3.77이다.
올 시즌 유독 강했던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또다시

좋은 기억을 되살렸다.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3경
기에서 1승무패, ERA 2.50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날
6이닝 무실점을 추가해 올 시즌 양키스전 ERA는
1.88(24이닝 6실점 5자책점)까지 떨어졌다.

류현진은 후반기 덥수룩하게 길렀던 수염을 말끔하
게 정리하고 나왔다. 앞선 2차례의 13승 도전에서 실
패를 맛봤기에 이날 각오는 사뭇 남달랐다. 실제 투구
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구속을 끌어올렸다. 총 30개의 직구를 던졌는
데, 평균구속은 91.8마일(약 148km)로 측정됐다. 최
고구속은 93.9마일(약 151km)까지 찍혔다. 1일 볼티
모어 오리올스전(5.2이닝 3실점) 때는 직구의 평균구
속이 90.9마일(약 146km)에 그쳤다.

피칭 레퍼토리의 변화로도 양키스 타자들의 허를
찔렀다. 류현진은 이날 현지에선 커터로 분류된 슬라

이더를 22개나 던지며 양키스 타자들의 방망이를 연
신 헛돌게 만들었다. 평균구속이 88.6마일(약 143km)
로 나왔다. 류현진은 LA 다저스 시절부터 이를 (고속)
슬라이더로 표현해왔다. 주무기 체인지업은 21개를
던졌다. 본래 자주 사용하는 체인지업보다도 슬라이
더를 더 많이 던진 것이다.

8월 4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7이닝 2실점) 이후
6경기 만에 무4사구 경기를 펼친 것도 의미 있었다. 이
날 6회까지 80개의 공만 던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에이스의 호투에 동료들은 화끈한 타격으로 화답
하며 팀의 5연승을 완성했다. 마커스 시미언이 2홈
런 5타점으로 돋보였다. MLB닷컴은 “토론토는 류
현진을 큰 경기에서 활용하기 위해 영입했다. 오늘
경기는 토론토가 2019년 12월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기대했던 그 장면”이라고 칭찬했다.

▶로비 레이를 공부한 류현진 2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최고 151km 직구구속 업그레이드
체인지업보다 슬라이더 많이 활용
레퍼토리변화에타자들연신헛스윙
양키스전 ERA 1.88 그야말로 극강
MLB닷컴 꺎빅게임피처클래스증명꺏

‘다시 괴물 모드 ON!’ 토론토 류현진이 7일(한국시간)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6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로 시즌 13승(8패)째를 신고했다. 8월 최악의 부진을 딛고 다시 괴물
의 모습을 뽐낸 하루였다.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역투하는 류현진. 뉴욕 ｜ AP뉴시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2차전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는 신문제작 시간상 싣지 못했습니다. 경기결과 및 관련기사는 꺋sports.donga.com꺍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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